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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주요 용도인 가족연락용, 친구연락용, 개인오락용 수준이 휴대전화
의 의존적 사용 정도와 우울에 어떠한 복합적인 구조적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연구수행을 위
하여 제3차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의 초등학교 6학년 1,996명 자료를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연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부(-)의 영향을, 친구연락용과 개인오락용 휴대전화 사용
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또한,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은 우울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가족연락용과 우울 간 관계를 부분매개하고, 친구연락용과 우울 간 관계 및 개인오락용과 
우울 간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휴대전화 용도,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우울, 초등학생, 복합적인 구조적 영향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e complex and structural relationships between (a) the purposes of 
using mobile phones, and (b) the levels of mobile phone dependency and  depressive symptoms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We analyzed data from the 3rd Korean Children and Youth Panel Survey using 
structural modeling. Results showed the level of mobile phone usage for contacting family members negatively 
affected the mobile phone dependency. However, the levels of mobile phone usage for contacting friends and 
personal entertainment positively influenced the mobile phone dependency. Mobile phone dependency positively 
affected depressive symptoms. Mobile phone dependency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mobile phone usage for contacting family members and depressive symptoms. Mobile phone dependency fully 
mediated two relationships: (1) between the level of mobile phone usage for contacting friends and depressive 
symptoms and (2) between the level of mobile phone usage for personal entertainment and depressive 
symptoms.

Key Words : purpose of using the mobile phone, mobile phone dependency, depressive symptoms, elementary 
school students, complex and structural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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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연령층이 어려지면서 초등

학생의 휴대전화 의존 비율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와 교육부가 2014년 4∼5월 동안 초·중·고등

학생 141만 명을 조사한 결과, 아동과 청소년 전체의 스

마트폰 중독 위험군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유일하

게 초등학생의 위험군 비율이 전년 대비 27% 증가하였

다[1]. 이와 함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으로 인한 문제 상

황이 초등학생에게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2, 3, 

4]. 예를 들면, 휴대전화에 의존적인 초등학생은 청소년

이나 성인과 비교하여 전자파로 인한 두통, 기억력 감퇴, 

피로감 등의 신체적 문제와 우울, 소외, 정신장애 등의 정

신적 문제를 더 심각하게 경험한다[5, 6, 7].

국내에서 초등학생 등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

존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2000년에 들어 시작되었다[8]. 

그러나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대한 연구는 

초등학생이 청소년에 비하여 휴대전화 의존 비율이 낮다

는 인식과 사회적 관심 부족으로 인하여 중·고등학생과 

대학생 대상의 연구 대비 양적으로 부족한 현실이다. 또

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대한 다수의 연

구들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 혹은 결과 중 하나

의 차원에 한하여 초점을 맞추고 있어 원인과 결과를 함

께 파악한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휴

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급증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초등

학생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데, 초등학

생이 휴대전화를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원인과 결과가 무

엇인지 동시에 파악하여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

결과 연구틀에 대한 구조적 접근이 요구된다. 

지금까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주요한 원인 및 결

과변수로는 심리적 변수가 주로 제시되었다[4, 9, 10]. 여

러 심리적 변수 중에서 우울과 자존감, 충동성, 외향성 등

이 국내외 선행연구에서 가장 자주 논의된 변수들이다

[11, 12, 13]. 특히, 국내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과 관련된 가장 대표적인 변수는 우울인 것으로 분석되

어[4, 14, 15, 16] 국내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과 우울 간의 관계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단,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 방향성에 대해서는 논쟁이 

분분한데, 우울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이라는 

연구[15, 16, 17, 18]와 결과라는 연구[10, 14, 19, 20]가 모

두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는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원인이고, 

우울이 결과인 연구모형으로 규정하여 두 변수 간의 관

계를 검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행동의 

원인으로 많은 선행연구가 부모 요인과 친구 요인, 그리

고 개인의 오락적 요인에 주목하였다[3, 21, 22, 23]. 즉, 

휴대전화는 일상생활에서 늘 소지하는 특성을 가지므로 

초등학생이 부모 및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개선하고, 오

락활동을 즐기기 위하여 휴대전화를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24]. 따라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

인을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목적인 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는 부모와 친구, 그리고 오락 차원

에서의 휴대전화 용도를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

용의 원인 변수로, 우울을 결과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 간

의 구조적 인과관계(휴대전화 용도 →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 우울)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

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및 이로 인한 우

울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유용한 기초 자료를 학

계와 업계, 교육기관에 제공하고, 초등학생과 부모, 교사

에게 올바른 휴대전화 사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고찰

2.1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의 개념

일반적으로 휴대전화를 과다하게, 그리고 의존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은 기존의 중독과는 상이하다. 이것이 바

로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휴대전화 중독으로 지칭하지 

않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일반

적인 중독적 행동과 달리, 병리적 경향성을 내포하지 않

고 있기 때문이다[3, 25].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현대사

회의 대표적 기술 중독(technology addiction)의 한 유형

으로 인터넷 중독을 대상으로 기술 중독을 처음 보고한 

Griffiths[26]는 기술 중독을 병리적 중독의 개념이 아닌 

행동적 중독의 개념으로 소개하였다. 이에 후속 연구들

은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을 휴대전화의 과다사용 및 

의존적 사용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장애와 강박, 집착, 금

단, 내성으로 규정하고 있다[4, 11, 27]. 그 중, 휴대전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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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적 사용을 보다 큰 개념의 휴대전화의 문제적 사용

으로 개념화하고 이를 척도화한 대표적인 연구인 Bianchi와 

Phillips[11]는 휴대전화의 문제적 사용 척도(Mobile Phone 

Problem Use Scale: MPPUS)를 내성과 금단, 문제회피, 

일상생활의 부정적 결과 등으로 구성하였고, Billieux, 

Van der Linden, and Rochat[28]도 휴대전화 의존적 사

용을 문제적 휴대전화 사용 문항(Problematic Mobile 

Phone Use Questionnaire: PMPUQ)의 하나의 부분으로 

언급하면서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휴대전화 중독 행동 

특성인 조절력 상실과 금단으로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결과로서 사용된 

우울은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병리적 개념의 우울증

(depression)이 아닌 행동 진단적 개념의 우울(depressive 

symptoms)로 정의된다[4, 14, 15, 29, 30]. 고충숙[14]은 휴

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관련된 우울을 청소년이 보편적으

로 느끼는 심리적 장애로 파악하였다. Yen 등[18]은 우울

을 휴대전화와 같은 첨단기술 매체의 과다사용과 연관된 

가장 심각한 심리적인 문제로 정의하였다. 즉, 다수의 선

행연구들은 우울에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모두 포함하

여 측정하고, 이를  진단검사를 통해 측정하였다. 특히, 

아동 및 청소년의 우울은 학교생활장애와 학업스트레스, 

그리고 또래관계와의 어려움 등과 관련이 깊다고 보고되

었다[14, 17, 27, 31]. 

본 연구는 이를 참고하여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휴

대전화에 대한 과도한 의존으로 인한 강박, 내성, 금단, 

생활장애, 집착 등으로 정의하고, 우울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를 포함한 심리적 차원에서 걱정, 외로움 등으로 정

의한다.

2.2 휴대전화 용도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간의 관계

일상생활에서 휴대전화의 용도는 휴대전화 의존적 사

용의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원인에 대하여 많은 선행 연구들은 부모 요

인과 친구 요인, 그리고 개인의 오락적 요인에 주목하였

다[3, 21, 22, 23]. 우선, 부모와의 역기능적인 의사소통과 

양육행동[8, 31], 그리고 친구와의 관계[2]가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성화

[22]가 서울 거주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가족과의 의사소통과 학교친구 적응력에 따라 휴

대전화 중독수준이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가족건강

성과 학교적응은 휴대전화 중독 수준과 부적 상관을 보

였다. 이정화[2]는 초등학생 4∼6학년 중, 휴대전화 과몰

입 수준이 높은 학생을 담임에게 추천받아 심층 면접한 

결과, 친구와의 의사소통과 부모와의 연락을 위하여 휴

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경우, 휴대전화에 대한 의존도

와 집착도가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리와 이강이[32]는 초등학생 5∼6학년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은 부모 요인과 친

구 요인과 관련되고, 문제적 의사소통과 거부, 방임적 양

육 행동, 그리고 친밀한 친구관계가 휴대전화의 중독적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또한, 그들은 휴대

전화가 인터넷이 가능하고 개별적으로 소지한다는 점에

서 의사소통의 즉시성과 직접성 뿐 아니라 개인 오락성

에서의 기능도 크다고 하였는데[32], 박지영 외[21]는 휴

대전화 사용 동기를 과시적 동기, 커뮤니케이션 동기, 편

의적 동기, 오락적 동기로 유형화하고, 이 중 휴대전화 의

존적 사용의 가장 큰 원인으로 무료함 해소를 위한 오락

적 동기를 지목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장윤재와 김소희

[33]도 오락성과 정보추구 등의 개인적 요인을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주요 원인으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가족연락용, 친구연락

용, 개인오락용 휴대전화 사용수준에 따라 휴대전화 의

존성이 달라진다고 가정하고, 휴대전화 용도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2.3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 간의 관계

휴대전화는 익명성과 은닉성, 그리고 개인성이라는 특

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소통 매체이면서 역설적으로 

우울이라는 반대적 문제를 일으킨다[11, 24, 34]. 청소년

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우울 성향과 강한 정적 관계

를 보였는데[10, 25], 고충숙[14]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휴대전화의 강박적 사용과 집착이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다. 이

에 대하여 전상민[4]은 1, 2차 한국청소년 패널 종단 데이

터를 자기회귀교차지연모델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 청소

년의 휴대전화의 과다사용과 중독적 사용이 우울의 결과

가 아니라 원인 변수로 작용하는 것을 밝혀냈다. 이에 비

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는 부족한데, 초기 연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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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화[2]는 초등학생이 연령이 어려 부모의 통제가 부

족하게 되면 자신이 휴대전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조

차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우울에 시달린다고 보고하였

다.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을 포함한 여러 심리적 

변수를 함께 분석한 Billieux[12]는 관련 선행연구를 통합

하여 총 4개의 경로를 가진 경로모델(pathways model)

을 제시하였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충동성 경

로(the impulsive pathway), 관계유지경로(the relationship 

maintenance pathway), 외향성 경로(the extraversion 

pathway), 그리고 사이버중독 경로(the cyber addiction 

pathway) 등이 있다. 즉, Billieux[12]는 상기 경로분석을 

통해 사용자의 충동성과 외향성 등 심리적 특성과 관계

유지용 목적, 그리고 온라인게임, SNS 등 외부 사이버환

경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달라져 결과적으로 

부정적 결과인 우울 등으로 귀결된다고 제시하여, 자존

감과 충동성, 외향성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 변

수로, 그리고 우울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가장 최종

적인 결과변수로 확인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Kumar[19]

는 휴대전화의 과다사용이 실제 생활에서의 대인관계를 

소원하게 하여 사회적 고립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이 

우울로 연결된다고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

용이 우울의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가정하고 이를 검증하

고자 한다. 또한, 앞서 제시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

를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으로 설정한 관계와 종

합하여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원인과 결과를 하나의 

연구틀 내에서 분석함으로써 선행연구와 차별화된 결과

를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

3.1 연구가설과 연구모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가 휴대전화 의

존적 사용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다. 이를 위하

여 아래의 연구가설을 검정고자 한다. 관련 선행 연구들

을 살펴보면, 부모 등 가족 요인 차원에서 부모와의 잦은 

통화와 문자 연락은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을 감소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고, 친구 요인 측면에서는 친구와의 친

밀도가 강하여 친구와의 통화가 길어질수록 휴대전화 의

존적 사용의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5, 32]. 

개인 오락적 요인에 대해서는 무료함을 달래거나 재미를 

위한 게임, 음악, 카메라 등의 기능을 과다하게 사용할수

록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증가하였다[21]. 이를 바탕으

로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1-1. 가족연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부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친구연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3. 개인오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과 우울의 관계에 있어서는 

다수의 선행 연구들이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이 우울을 

악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2, 10, 19, 24]. 이에 근거하

여 본 연구는 아래의 가설을 설정하였다.

연구가설 2.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우울

에 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련 선행 연구는 부모 등 가족 요인과 친

구 요인, 개인오락 요인을 원인 변수로[25, 32], 우울을 결

과변수[4, 14, 35]로 보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 용도가 

아닌 일반적 차원에서는 가족, 친구 요인은 우울에 부적 

영향을, 개인 오락 요인은 우울에 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나타났다[35, 36, 37].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설정한 가

설은 아래와 같다.

연구가설 3-1. 가족연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우울에 부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2. 친구연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우울에 부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3-3. 개인오락용 휴대전화 사용은 우울에 정

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상의 연구가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

구모형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은 아래 [Fig.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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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ual Research Model
MCFM: means mobile phone usage for contacting family members; 

MCF: means mobile phone usage for contacting friends; MPE: means 

mobile phone usage for personal entertainment; MD: means mobile 

phone dependency; and DS: means depressive symptoms.

3.2 연구대상

본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제3차 한국아동·

청소년 패널 조사의 2012년 데이터 중, 2012년 현재 초등

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휴대전화를 보유하고 있는 

1,996명의 응답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제3

차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은 2010년에 구축된 1차년도 패

널에 대하여 2012년에 개별 대면면접 방식으로 추적 조

사하여 표집한 패널이다[38].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분석 패널은 조사연도인 2012년 

현재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남녀로 2000년생이 대

부분(93.5%)을 차지하고, 남학생이 49.9%, 여학생이 

50.1%로 성별 비중은 거의 유사하였다. 가계 연평균 소

득은 4,608.64만원이고, 아버지는 대졸(43.4%)이 어머니

는 고졸(46.9%)이 다수였다. 본 연구는 상기 패널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연구자 소속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심의면제(IRB 승인번호: 1041231-150216-HR-020-02)를 

승인을 받은 후, 분석을 수행하였다. 

3.3 측정도구 및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에 대하여 부모 

등 가족연락용과 친구연락용, 개인오락용으로 분류하여 

휴대전화 중독적 사용과 우울에 대한 영향력을 각 용도

별로 비교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휴대전화 

용도 중, 가족연락용(2개 문항)은 가족과 통화를 얼마나 

자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주고 받는지를, 친

구연락용(2개 문항)은 친구와 얼마나 통화를 자주 하고, 

문자 메시지를 얼마나 자주 주고 받는지를, 개인오락용(4

개 문항)은 게임 및 오락과 사진 촬영, 동영상 감상, 음악 

듣기를 얼마나 자주 사용하는지를 4점 척도로 측정하였

다. 4점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이용 빈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강박, 

내성, 금단, 생활장애, 집착에 해당하는 6개 문항을 의존 

정도에 따라 4점 척도로 측정하였고(예: 휴대전화를 가지

고 나가지 않으면 불안하다, 휴대전화로 이것저것 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존 정도

가 심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문항들은 이시형 외[31]의 연구결과를 참고하여 한국아

동청소년 패널 연구진이 구성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우울은 신체적, 정신적 우울을 모두 포함하고, 김광일

과 김재환, 원호택[39]의 우울 간이정신진단검사의 우울

척도 13개 문항 중, 10개 문항(예: 걱정이 많다, 외롭다)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본 연구는 전술한 휴

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관한 6개 문항들은 2개씩 짝을 지

어 합하여 총 3개의 측정변수로 변환하여 연구모형에 투

입하였고, 우울에 관한 10개의 문항은 각 3개, 3개, 4개의 

문항을 하나로 합쳐 총 3개의 측정변수를 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이 때, 탐색적 요인분석을 먼저 실시하여 휴대전

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 개념이 단일차원성을 확보하였는

지 확인한 결과, 두 개념 모두 하나의 요인으로 도출되어 

동일한 차원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Bandalos and Finney[40]

가 제시한 변수 나열 원리에 따라 두 개념의 요인분석 결

과에서 산출된 각 문항의 요인부하량의 순서에 따라 측

정변수를 구성하였다(예: 요인부하량이 가장 큰 문항과 

가장 작은 문항을 짝을 지어 합산). 이처럼 본 연구가 개

별 문항들을 합하여 측정변수의 수를 줄인 이유는 측정

변수의 수가 많아지면 모형의 간명도가 떨어져 추정오차

가 커지고, 이로 인하여 자료의 다변량 정상성과 모형의 

적합도가 낮아지기 때문이다[41]. 아래 <Table 1>에 제

시한 바와 같이, 본 연구가 분석에 사용한 주요 측정도구

의 신뢰도는 Cronbach α값이 모두 0.7 이상으로 확보되

었고, 구성타당도는 각 하위 항목의 요인적재량이 모두 

0.4 이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은 SPSS ver. 17과 AMOS ver. 

16을 통해 수행하였고, 최종모형 추정 시, 한국아동·청소

년 패널에 결측치가 존재함을 감안하여 완전정보 최대우

도법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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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FM MCF MPE MD DS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M(SD) t or F

Gender
Male 3.47(.62)

.499
3.42(.70)

-6.988
*** 2.85(.74)

-3.950
*** 1.88(.74)

-5.136
*** 1.63(.58)

-6.325
***

Female 3.45(.63) 3.62(.55) 2.98(.71) 2.04(.71) 1.79(.62)

Education 

status

of father

Middle school 

or lower
3.34(.70)

1.148

3.49(.63)

1.365

2.89(.67)

0.131

1.92(.73)ab

4.750***

1.77(.59)b

2.490*

High school 3.44(.62) 3.56(.63) 2.94(.71) 2.04(.80)b 1.74(.62)ab

Junior college 

degree
3.48(.63) 3.47(.67) 2.92(.77) 1.96(.69)ab 1.72(.64)ab

University 

degree
3.47(.61) 3.52(.63) 2.91(.73) 1.89(.68)a 1.67(.58)ab

Master's 

degree or 

higher

3.54(.60) 3.44(.61) 2.93(.66) 1.94(.67)ab 1.60(.58)a

Education 

status

of mother

Middle school 

or lower
3.42(.68)

0.461

3.68(.45)

0.733

3.03(.63)

0.570

1.83(.67)a

2.759*

1.66(.61)ab

3.329*

High school 3.46(.62) 3.53(.65) 2.91(.73) 2.01(.77)b 1.73(.63)b

Junior college 

degree
3.49(.60) 3.53(.62) 2.90(.71) 1.96(.67)ab 1.73(.58)b

University 

degree
3.48(.61) 3.51(.62) 2.93(.72) 1.90(.70)a 1.66(.58)ab

Master's 

degree or 

higher

3.55(.52) 3.56(.62) 2.81(.82) 1.81(.75)a 1.50(.57)a

Lower cases (i.e., a and b): present post-hoc comparison result. 
*p < .05, ***p < .001

<Table 2> Group Difference Analysis Results

M SD FL α

MCFM
1 3.60 .615 .816

.721
2 3.32 .781 .710

MCF
1 3.49 .695 .789

.822
2 3.56 .687 .884

MPE

1 3.10 .978 .639

.715
2 2.91 .933 .728

3 2.46 1.109 .675

4 3.19 1.020 .462

MD

1 4.74 1.59 .810

.8842 3.96 1.52 .863

3 5.66 2.40 .835

DS

1 5.43 2.17 .831

.9252 5.20 1.95 .852

3 6.40 2.57 .869

FL: means factor loading and all estimates are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1; χ2=465.014, df=67 (p<.001), TLI=0.947, 

CFI=0.966, RMSEA=0.050

<Table 1> Measures and Descriptive Statistics

4. 연구결과

4.1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와 의존적 사용, 

우울의 전반적 현황

본 연구는 가설 검정에 앞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

도와 의존적 사용, 우울 현황의 전반적 현황을 파악하고, 

초등학생의 성별과 부모의 최종학력, 가계소득에 따른 

차이를 검정하여 가설 검정 결과 논의 시 활용하였다. 

아래 <Table 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초등학생의 휴

대전화 용도는 친구연락용이 가장 우선하였고, 다음으로 

가족연락용, 개인오락용 순이었다. 이 때, 가족연락용은 

초등학생 성별 차이가 유의하지 않았으나, 친구연락용과 

개인오락용은 여학생의 수준이 유의하게 더 높았다. 이

는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과 우울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하여 그 수준이 높았다. 부모의 최

종학력 수준에 따른 휴대전화 용도 차이는 유의하지 않

았고, 의존적 사용은 부모 모두 고졸인 경우 가장 심하였

고, 우울은 부모 모두 대학원졸에서 낮았다.

4.2 주요 변수 간 상관관계 및 경쟁모형 분석

가설 검정을 위하여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면, 친구연락용과 우울 간의 상관계수를 제외한 모든 

상관계수가 유의하였고, 유의한 변수 간 상관관계 방향

성은 연구가설과 일치하였다(<Table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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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1. MCFM 1

2. MCF .314*** 1

3. MPE .172*** .319*** 1

4. MD -.070
**

.212
***

.330
***

1

5. DS -.101*** .001 .097*** .306*** 1
***p < .001

<Table 3>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다음으로 본 연구는 전술한 변수들 간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고,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경쟁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선

행연구를 종합하여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 → 휴대전

화 의존적 사용 → 우울의 기본 모형을 모형 1로 시작

하여 휴대전화 용도와 우울 사이의 직접 경로를 1개씩 

추가하면서 모형 간 적합도를 비교하였다. 경쟁모형 4개

의 설정 과정은 아래와 같다. 

모형1: 휴대전화 용도 →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 우

울 경로가 설정된 기본 모형으로 가설 1-1, 

1-2, 1-3과 가설 2를 포함한 모형 

모형2: 모형1에 가족연락용 → 우울 경로를 추가하여 

가설 3-1을 추가한 모형

모형3: 모형2에 친구연락용 → 우울 경로를 추가하여 

가설 3-2를 추가한 모형

모형4: 모형3에 개인오락용 → 우울 경로를 추가하여 

가설 3-3을 추가한 모형

경쟁모형 분석 결과, 아래 <Table 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모형2가 최종모형으로 결정되었다. 구체적으로 살

펴보면, 모형2는 모형1에 비해 자유도가 1 많아 더 복잡

함에도 Δχ2값이 17.149(Δdf=1, p<.001)로 모형1보다 더 

나은 적합도를 보였다. 반면, 모형3은 모형2에 비해 자유

도가 1 많아 더 복잡할 뿐 아니라, Δχ2값이 1.755(Δdf=1, 

p>.05)로 모형 2에 비해 적합도가 좋지 않았다. 또한, 모

형4도 모형3에 비해 자유도가 1 많아 더 복잡할 뿐 아니

라, Δχ2값이 2.027(Δdf=1, p>.05)로 적합도가 더 나빴고, 

이는 모형2에 비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Δχ2=3.782, 

Δdf=2, p>.05). 

이에 추가하여 모형2의 χ2값 외, 다른 적합도 지수도 

타 모형 대비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TLI=0.949, 

CFI=0.967, RMSEA=0.049) 모형2가 본 연구의 최종모형

으로 선정되었다[41]. 따라서 친구연락용이 우울에 직접

적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 3-2와 개인오락용이 우울에 직

접적 영향을 미친다고 설정한 가설 3-3은 최종모형 선정

을 위한 경쟁모형 분석 과정에서 기각되었다. 

χ2 df TLI CFI RMSEA

Model 1 485.943
***

70 .947 .965 .050

Model 2 468.796
***

69 .949 .967 .049

Model 3 467.041*** 68 .948 .965 .050

Model 4 465.014*** 67 .947 .966 .050

***p < .001

<Table 4> Fit Indices for Model Comparison

4.3 가설 검정 결과

가설 검정 결과, 아래의 <Table 5>와 같이, 가족연락

용은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에 부적 영향을 미쳤고

(B=-0.717, p<.001), 친구연락용(B=0.477, p<.001)과 개인

오락용(B=0.819, p<.001)은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1과 1-2, 1-3은 모두 채택되었다. 

Path B SE β

H1-1 MCFM → MD -.717*** .083 -.279

H1-2 MCF → MD .477
***

.073 .200

H1-3 MPE → MD .819*** .065 .414

H2 MD → DS .455*** .035 .326

H3-1 MCFM → DS -.386
***

.095 -.107

H3-2 MCF → DS These paths were not significant at 

p<.05H3-3 MPE → DS

χ2=468.796, df=69 (p<.001), CFI=0.967, TLI=0.949, RMSEA=0.049; 
***p<.001

<Table 5> Structural Regression Analysis Result

휴대전화의 의존적 사용은 우울에 정적 영향(B=0.455, 

p<.001)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고, 

가족연락용은 우울에 부적 영향(B=-0.386, p<.05)을 미

쳐 가설 3은 채택되었다. 단, 전술한 바와 같이, 가설 3-2

와 가설 3-3은  최종모형 선정에서 해당 경로가 제외되

어 기각되었다. 

상기 가설 검정 결과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용도와 우

울에 대한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매개효과를 분석해보

면, 가족연락용과 우울의 관계에서는 우울에 대한 가족

연락용의 직접적 영향력이 유의하여 부분매개를 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 친구연락용, 개인오락용과 우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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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는 우울에 대한 친구연락용과 개인오락용의 직

접적 영향력이 유의하지 않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전술한 매개효과에 대하여 Sobel test를 통해 추가 

검증한 결과, 가족연락용 → 우울에 대해서는 Z=7.195 

(p<.001), 친구연락용 → 우울에 대해서는 Z=5.842 (p<.001), 

개인오락용 → 우울에 대해서는 Z=9.048 (p<.001)로 분석

되어 모든 관계에 대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매개효

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본 연구의 최종모형 및 분

석결과는 아래 제시된 [Fig. 2]에 정리되어 있다. 

[Fig. 2] Final Model

5. 논의

본 연구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인 가족연락용과 

친구연락용, 개인오락용의 정도가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과 우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휴

대전화 용도 →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 우울의 경로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통하여 검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제3차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의 초등학교 6학년 1,996명

의 자료를 분석하였고, 다음과 같은 주요 연구결과를 도

출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이 일상생활 속에서 가족연락용, 친구

연락용, 개인오락용으로 휴대전화를 많이 사용할수록 휴

대전화에 의존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달라졌다.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대하여 가족  연락용은 정적 영향을, 친구

연락용과 개인오락용은 부적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

과는 아동과 청소년의 휴대전화 용도와 의존적 사용에 

대한 선행연구 결과[21, 25, 32]와 일관된다. 실제로 김지

혜[25]는 부모의 양육태도는 부모와의 통화나 문자를 통

해 휴대전화 의존을 약화시키는 긍정적 역할을 하였고, 

친구와의 강한 애착으로 인한 잦은 연락은 휴대전화 의

존을 높인다고 설명하여 휴대전화 용도에 따른 의존 정

도가 다름을 보고하였다. 또한, 휴대전화가 오락 추구 용

도로 사용될수록 휴대전화 의존도가 높아졌다[25]. 다음

으로 휴대전화 용도 중, 개인오락용의 영향력이 가장 크

고 그 다음으로 가족 오락용, 친구연락용 순이었다. 따라

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특히, 개인오락용 빈도를 통제하여야 하는데, 본 연구 

결과, 여학생의 개인오락용 빈도가 남학생에 비하여 높

게 나타나 여학생의 휴대전화 개인오락용 사용을 적극적

으로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친구연락

용도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높이므로 적절한 자제가 

필요한데, 친구연락용의 빈도도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유

의하게 높아 여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각별한 주

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현상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SNS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친구 관계 형성 및 유지에 더 

민감하고 집착하기 때문으로 보인다[4]. 반면, 가족연락

용으로 휴대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휴대전화 의존 

현상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학생

의 가족 관계를 지지하기 위한 가족 내 노력과 사회적 지

지가 필요하다. 이는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성장기 자녀에 대한 부모의 적절한 양육과 원활

한 의사소통이 필요하다는 선행연구 결과[32, 42]와 일치

하고,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와의 관계가 나쁘면, 여학생

과 고학년의 경우에 휴대전화 의존 상황이 더 심각해진

다고 보고한 이경숙과 안황란, 이경희[43]의 결과와도 일

관된다. 

둘째,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은 우울의 위

험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등학생의 휴대전

화 의존적 사용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이들의 

우울 정도가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관

련 선행연구[11, 24, 25, 34]와 일관된 결과이다. 다만, 본 

연구 결과,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수준과 우

울 수준이 모두 2점미만(5점 만점)으로 낮게 나타나 휴대

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향후 

청소년기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

이나 지도가 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경숙 등

[44]은 휴대전화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경우, 휴대전화 미

소지군보다 정신건강이 더 양호하고 학교생활도 잘 적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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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보고하면서 휴대전화 사용의 무조건적 통제보다

는 올바른 사용 습관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제안

한 바 있다.

셋째,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초등학생의 가족연락용

과 우울 간의 관계를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등

학생이 가족연락용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수록 앞서 밝

힌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도 감소할 뿐 아니라, 우울도 개

선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초등학생의 가족 관계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는 연구결과이다. 가족 간의 연락

을 자주하여 관계가 좋을수록 초등학생은 휴대전화에 덜 

의존하게 되고, 우울도 감소하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개인

오락용과 친구연락용이 우울에는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

치지 않아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이 개인오락용, 친구연

락용과 우울 간의 관계를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 연령이 어린 초등학생은 친구와 연락을 자주 

한다고 해서 우울을 적게 느끼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하

며,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음악을 듣거나 게임을 즐기는 

행동이 과도하다고 하여 이것이 우울로까지 이어지지는 

않는 것을 의미한다. 단, 친구연락용과 개인오락용의 횟

수가 증가하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정도가 심해져 우

울로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초등학생이 일상 속에서 사용하는 휴대전

화 용도에 따라 휴대전화 의존성이 달라지고, 결과적으

로 우울로까지 이어질 수 있음을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검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용도에 따라 우울에 대

한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매개역할이 달라졌고, 휴대

전화 의존성 및 우울의 수준도 달라졌다는 결과가 도출

되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에 관하여 학계에 중요한 시

사점을 제시하였다. 이에 추가하여 본 연구는 그동안 청

소년과 대학생, 성인을 대상으로 주로 진행되었던 휴대

전화 의존적 사용 연구를 전국에 거주하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수행하여 초등학생의 양육과 교육에 유용한 자

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가 사용한 한국 아동·청소년 패널 데이

터에는 휴대전화의 범위에 피처폰과 스마트폰이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통합되어 있어 휴대전화 유형에 따른 차

이 분석은 제시하지 못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2012년 기

준 초등학생 6학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여 다른 학

년의 초등학생에 대한 분석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따라

서 후속연구에서는 스마트폰의 경우 의존성이 어떻게 나

타나는지, 그리고 초등학생 저학년의 휴대전화 용도와 

의존적 사용은 고학년과 어떻게 다른지 등에 대하여 검

정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이에 덧붙여 본 연구결과에

서 초등학생 6학년의 휴대전화 의존 수준과 우울 수준은 

높지 않지만, 향후 이들이 성장하여 청소년기에 속하면, 

상기 변수의 수준과 관계에 변화가 예상되는 바, 이를 확

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

가 제시한 초등학생의 사회인구적 변수와 가설검정 결과

와의 논의는 휴대전화 용도 →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 → 

우울의 각 경로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이 아닌, 각 변수에 

대한 사회인구적 변수의 집단 차이에 근거하여 도출한 

것으로 보다 정확한 논의를 위해서는 후속연구에서는 개

별 경로에 대한 조절효과 분석이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6. 결론

상기 논의를 바탕으로 한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

다. 첫째, 초등학생 자녀의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을 무조

건적으로 통제하기에 앞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와 부모

의 양육 태도 개선을 우선적으로 점검해보아야 한다.  초

등학생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여학생인 경우에 휴대전화

의 의존적 사용의 문제점을 논하기에 앞서 부모 등 가족

과의 관계를 좋게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고, 이를 위한 

사회적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둘째, 휴대전화에 의존적인 아동에 대해서는 친구 연

락과 개인 오락을 위한 휴대전화 사용 빈도 조절과 함께 

우울증 등 심리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하고, 휴대전화 정

상 사용군에 대해서는 가족연락용을 강조한 휴대전화 사

용법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의존과 이로 인한 

우울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은 

가족연락용에 초점을 맞춰 관리하되, 친구연락용이나 개

인오락용은 그 횟수를 제한하여 부수적으로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최근 부모들은 친구들과

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스마트폰 등 인터넷과 SNS 사용

이 자유로운 휴대전화 구입에 허용적인데, 친구연락용 

빈도가 높아지면 휴대전화 의존적 사용의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우울증 가능성도 높아지는 반면, 친구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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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연락한다고 해서 우울이 해소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

타나 초등학생의 휴대전화 사용에 있어 친구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지 않아야 함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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